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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음악 기능 척도의 타당화와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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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

해 음악 기능 척도(RESPECT-Music)를 한국어로 번안 및 타당화하고,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를 탐색하였다. 대학생 212명으로 구성된 표본 A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대학생 296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정서적 적

응 변인과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로 번안된 음악 기능 척도는 

원 척도와 동일하게 배경 음악, 가치 발달, 집중 향상, 춤 유도, 가족과의 유대, 문화적 정체성 

반영, 정치적 태도 표현, 스트레스 해소, 정서 전달, 친구와의 유대의 10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0요인 35문항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였고, 문항 

신뢰도도 양호하였다. 정서적 적응 변인들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악 기능 척도는 정적 

정서, 재해석 정서조절 방략, 정서개선 신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대체적으로 정서적 

적응과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하위요인 중 춤 유도 기능이 정서적 적응과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나타냈으며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은 예외적으로 정서적 적응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결과를 음악 기능의 세 차원으로 설명하면,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목

적으로 사용할수록 정서적 적응 수준이 높았고,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서적 적응

과의 관련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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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음악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잔잔한 음악

을 듣는 것,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해소하는 것, 가까운 이들과 함께 

콘서트에 가는 것 등은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보았을 일들이다. 이처럼 능동적인 음악 경험 

외에도 미디어를 통해 의도치 않게 음악에 노출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상당 시간 음악을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인간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있는 음악이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가지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져 왔다(Russell, 1945). 이

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음악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기억되는지 혹은 음악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와 같은 주제에 대해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음악이 인

간의 삶에서 다양한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음악 기능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내

용은 주로 위와 같이 인지적, 정서적 요소, 즉 개인의 내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있었다(Boer, 

2009). 반면, 대인관계, 나아가 사회, 국가, 문화처럼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음악의 기능은 음

악의 개인 내적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음악의 기능을 개인, 사회, 문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게 되었다(Boer, 2009; 
Boer & Abubakar, 2014; Boer & Fischer, 2012).

본 연구에서는 Boer 등(2012)이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RESPECT-Music: 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여 국내에서도 다양한 맥락

에서의 음악의 심리적 기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

국어로 번안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한국인 샘플에서도 원 척도와 동일한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나아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음악 경험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 것

으로 확인된(Chin & Rickard, 2012; Miranda & Claes, 2009). 정서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통

해 개인이 음악을 사용하는 여러 양상과 정서적 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 척도의 유용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1. 음악의 기능

음악의 기능을 정의하고 분류하려는 노력은 심리학, 음악학, 인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여기서 음악의 ‘기능’이란 ‘음악을 듣는 목적’과 관련된다(Clayton, 
2009; Sloboda, O’Neill, & Ivaldi, 2001). 몇몇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음악의 기능

에 대해 종합적인 분류를 시도하기도 했다. Laiho(2004)는 음악의 기능에 대한 13개 연구를 

분석하여 정서, 대인관계, 정체성, 주도성의 네 가지 범주로 정리하였고, Chin과 Rickard(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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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설문, 인터뷰, 뇌 영상 촬영 등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음악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학자들은 각자의 관점에 보다 부합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심리학

적 관점에서는 음악 기능의 개인적인 측면에 보다 집중한다. Sloboda(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음악과 관련된 경험은 많은 경우 집에 있거나 혼자 있을 때처럼 개인적인 상황에서 일어났

다. 경험적 연구 결과,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문제들을 잊거나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략

으로서 음악을 사용하며(Larson, 1995; Tekman & Hortacsu, 2002), 음악으로 인한 정서의 변

화는 치료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abrielsson & Lindström, 1996). 또한 음악은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거나 추억에 잠기고 싶을 때 사용되는 등 넓은 의미에서 정서를 관리, 조절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uslin & Laukka, 2004; Saarikallio & Erkkilä, 2007). 음악

은 청소년의 발달과도 연관이 있는데,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표현하기 위해

서 음악을 사용했으며(Arnett, 1991; Larson, 1995; North & Hargreaves, 1999), 개인적인 문제

를 자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그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빈번하게 음악을 듣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Behne, 1997). 
한편 인류학자인 Merriam(1964)은 그의 저서에서 음악이 정서 표현이나 타인과의 커뮤니

케이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것을 강화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나아가 

한 문화의 연속성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학, 민족음악학자들 역시 음악의 집단 응

집적 측면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한다(DeNora, 2000). 
합창단이나 밴드에 참여하거나 가족, 친구와 음악회에 가는 것처럼 음악 경험이 사회적 상

호작용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Chin & Rickard, 2012) 음악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것처럼(Schäfer & Sedlmeier, 2009) 음악이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심리학

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최근까지 간과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Hargreaves & North, 1999). 
이는 대다수의 음악 심리학자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문화적 배경을 갖기 때문이라고 

간주되는데(Boer & Fischer, 2012), 이로 인한 불균형한 음악 연구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비판

의 대상이 되어왔다(Juslin & Laukka, 2004; North & Hargreaves, 2008; Rentfrow & Gosling, 

2006). 그러나 음악의 기능은 분명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Boer & Fischer, 2012), 최근 음악의 심리적 기능에 대해 전체적, 종합적으로 조망하려는 시

도가 늘어나고 있다.

2. 음악의 기능 측정 도구

음악의 심리적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지닌 대표적 연구자로 Boer(2009)가 있는데, 

그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음악의 기능이 개인적 활동(자기 조절, 정서 표현 등), 사회적 활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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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통한 친구와의 유대 등), 문화적 활동(정치적 태도 표현 등)의 차원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자는 이 차원들이 개인적, 사회적, 집단적 자기(self)의 구별되는 심리적 프로세스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Boer 등(2012)은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

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를 제작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이전의 질적 연구에서 피험

자가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요인분석을 통해 음악 기능의 요인구조를 평가하

였다. 그 결과 총 10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은 음악의 친구와의 유대(friends), 가
족과의 유대(family), 스트레스 해소(venting), 정서 전달(emotion), 춤 유도(dancing), 배경 음

악(background), 집중 향상(focus), 정치적 태도 표현(politics), 문화적 정체성 반영(cultures), 
가치 발달(values)의 기능을 의미한다. 이 요인구조는 뉴질랜드, 멕시코, 독일, 터키, 케냐, 필

리핀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선별된 35문항의 신

뢰도 또한 적합하였다. 

연구자들은 추가적으로 다차원척도 분석법을 이용하여 음악의 기능 요인들 기저의 차원을 

조사하였으며, 이 결과를 근거로 음악과 관련된 경험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범주로 분류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집중 향상, 배경 음악, 정서 전달, 스트레스 해소처럼 사적인 상황

에서 홀로 음악을 듣는 경우에 속하는 기능들이 음악의 개인 내적 경험에 속하였고, 친구와

의 유대, 춤 유도, 가치 발달 기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음악이 사회적으로 용인

된 가치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와 일치하는 가치를 발달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음악의 사회적 경험에 속하였다. 정치적 태도 표현, 문화적 정체성 반영, 가족과의 유대 기능

은 문화와 공동체적 사회를 정의하는 중심적인 특성들이므로(Hofstede, 2001) 음악의 문화적 

경험 범주에 포함되었다. 

3. 음악과 정서적 적응

음악이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

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가 음악을 많이 들을수록 불안, 우울 등 

정서적 고통이 경감되었고(Clark et al., 2006), 노인을 대상으로 한 Laukka(2007)의 연구에서

는 스스로 선택한 음악을 자주 들으며 정서조절 하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과 강한 연관이 있

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orinville, Miranda와 Gaudreau(2013)의 연구에서 스스로 선택

한 음악을 듣는 것은 보다 높은 전반적 행복감(정적 정서와 삶의 만족)과 유의미한 연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음악의 신체적, 생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하

는데, 음악감상은 혈압, 심박 수, 호르몬 수치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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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Watkins, 1997), 유쾌한 음악을 들을 때 보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Menon & Levitin, 2005). 
음악은 정적 정서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Miranda & Claes, 2009; 

North, Hargreaves, & Hargreaves, 2004), 경험하는 정서, 정서조절 방략처럼 개인의 정서적 

적응을 시사하는 변인들과 음악 사용과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Laukka(2007)는 음악을 듣는 동기와 목적을 조사하고 음악이 정적 정

서를 경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혔는데, 이 연구에서 정적 정서와 일관적인 

연관이 있었던 음악 청취의 동기는 정서 조절이나 주도성, 자기 정체성 표현처럼 개인적인 

측면에 가까웠다. 최근 Boer와 Abubakar(2014)의 연구에서는 친구, 가족과의 유대를 위한 음

악 청취도 정적 정서와 유의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음악과 정서조절 방략

에 대한 Chin과 Rickard(2012)의 연구에서는 음악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해석 방략으로 정서

조절을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재해석은 잠재적으로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인

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방략으로, 실제 정서 반응이 나타나

기 전 선행 사건에 초점을 둔 방략이며 부적 정서를 성공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략이다(Gross 
& John, 2003). 사람들이 종종 원하는 분위기나 환경을 만들거나 기분을 좋게 관리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는 점에서(Juslin & Laukka, 2004; North et al., 2004) 음악의 사용과 재해석 

방략 간 정적 상관은 타당한 결과로 보인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재해석 방략을 많이 사용할

수록 정적 정서는 많이, 부적 정서는 적게 경험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Gross & John, 2003).

4.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

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척도인 RESPECT를 한국판으로 타당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연구자가 문항 내용을 일차적으로 번역한 후 이중언어자의 역번역 

과정을 거쳤다. 역번역 과정에서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문항은 없었으며, 문항의 사소한 차이

에 대해서는 다른 이중언어자와 연구자가 합의를 거쳐 최종 문항을 검토, 완성하였다.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척도

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 합치도를 확인하고 하위 요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RESPECT는 지금까지의 음악의 심리적 기능 연구에서 개인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었던 

불균형한 관점을 보완하는 도구로서 음악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에 대해 종합적인 관점을 제

공한다. 음악과 심리 분야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음에도 아직 국내에 번안되어 소개되거나 이

와 유사한 도구가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본 타당화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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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문화적 차원까지 아우르는 한국인의 음악 경험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척도 개발 시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했던 점을 보완하

고 보다 공고하게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부분은 한국판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 간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

다. 다양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이 정서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과 어떤 연

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을 시사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상관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음악의 정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정

적 정서경험(positive affect), 부적 정서경험(negative affect),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방
략 외에도 개인의 정서개선신념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부적 기분조절 기대

(negative mood regulation strategies) 척도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인 정서개선믿음(repair) 척
도를 사용하였다. 부적 기분조절 기대는 부정적인 기분을 완화하거나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

할 수 있는 행동을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다고 믿는지를 의미하고 정서개선믿음은 스스로의 

정서 상태를 조절하는 지각된 능력을 의미한다(Davis, Andresen, Trosko, Massman, & 

Lovejoy, 2005; Extremera & Fernández-Berrocal, 2005). 
음악을 사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 중 하나가 정서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 이는 부

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정적 정서를 최대화하려는 정서적 목표로 나타난다(Laiho, 2004; 
Zillmann, 1988). 또한 이러한 목표는 부적 기분을 조절하려는 기대와 자신의 정서개선 능력

에 대한 믿음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RESPECT는 정적정서 경험, 재해석 방략, 부적 기분

조절 기대, 정서개선신념과는 정적 상관을, 부적정서 경험과 억제 방략과는 부적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음악의 기능과 정서적 적응 간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가설은 주로 

개인적 측면의 음악 기능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다. 개인의 감정을 움직이는 음악의 

힘은 Aristotle에 의해 언급되며 오래 전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으며(350BC/1997) 최근까

지도 음악이 개인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되었다(Juslin 

& Västfjäll, 2008; Konečni, 2008; Kreutz, Ott, Teichmann, Osawa, & Vaitl, 2008; Lundqvist, 
Carlsson, Hilmersson, & Juslin, 2009; Saarikallio, 2008; Saarikallio, 2011; Saarikallio & 

Erkkilä, 2007; Van Goethem & Sloboda, 2011). 반면 음악의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정서적 

적응의 관계를 다룬 선행연구들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음악 기능의 세 차원과 정서적 적응

과의 관계가 일관적인지 혹은 차별적인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

에서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탐색적이나, 

선행 연구에 근거했을 때 음악의 개인적 기능에 가까울수록 정서적 적응과의 관련성이 더 높

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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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음악학 관련 교양수업을 듣는 학부생 212명으로 구성된 표본 A와 

296명으로 구성된 표본 B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표본 A는 음악 기능 척도의 탐

색적 요인분석에 사용하였고 표본 B는 음악 기능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과 척도의 신뢰도 

분석 및 정서 척도들과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설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표본 A 연구 참여자의 연령범위는 17-32세, 평균 연령은 

20.20세(표준편차 2.33)였고, 이 중 남성이 125명(59%), 여성이 87명(41%)이었다. 표본 B 연

구 참여자의 연령범위는 17-29세, 평균 연령은 21.22세(표준편차 2.61)였고, 이 중 남성이 125
명(42.2%), 여성이 166명(56.1%)이었으며 5명은 연령과 성별을 밝히지 않았다. 

2. 측정 도구

1) 음악 기능 척도(Ratings of Experienced Social, PErsonal and Cultural Themes of Music 
functions: RESPECT-Music)

Boer 등(2012)이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

기 위해 제작한 척도로서 총 35문항이다. 친구와의 유대 5문항, 가족과의 유대 4문항, 스트레

스 해소 4문항, 정서 전달 4문항, 춤 유도 3문항, 배경 음악 3문항, 집중 향상 3문항, 정치적 

태도 표현 3문항, 문화적 정체성 반영 3문항, 가치 발달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척도 제작 당시 10개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의 범위는 .57에서 .93이었다.

2) 정서의 측정

(1) 정적/부적 감정 목록(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정적 및 부적 감정을 평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

형 척도를 Lee(199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적 감정, 부적 감정 각각 10문항에 대해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일반적

으로’ 등의 다양한 지시를 하여 상태 감정을 측정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평소의 감정 

상태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는 정적 감정 .84, 부적 감

정 .8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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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조절 질문지(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ERQ)

Gross와 John(2003)이 선행사건 중심 정서조절과 반응 중심 정서조절 각각의 대표적인 정

서조절 방략으로 언급한 재해석과 억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로서 총 10문항이다. 

정서를 유발한 선행사건을 인지적으로 재해석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6문항과 정서를 표현하

지 않고 억제하려는 정도를 측정하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Sohn(2005)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7점 척도(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를 살펴보면, 재해석에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마음

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덜 느끼고 싶을 때, 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생각을 바꾼다.’ 억제에 ‘나는 감정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다.’, ‘긍정적인 감

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표현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

치도 계수인 Cronbach α는 재해석 .82, 억제 .79이다. 

(3) 부적 기분조절 기대(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NMR)

Catanzaro와 Mearns(1990)가 정서조절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서 총 

12문항이다. 국내에서 Lee와 Lee(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즐거운 시간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괜찮아진다.’, ‘보통 내 자신을 

북돋울 방법을 알 수 있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 α는 

.82이다.

(4) 정서개선믿음 척도(Repair)

Salovey, Mayer, Golman, Turvey와 Palfai(1995)가 정서지능의 하위 요소인 주의, 명료성, 
개선믿음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부정적인 기분을 

회복하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개념인 개선믿음 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e와 Lee(1997)의 번안을 토대로 수정되어 Ok(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1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 = 전적으로 동의한다)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를 살펴보면,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한다.’, ‘때로 

슬플 때도 있지만, 나는 대체로 미래를 낙관한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

수인 Cronbach α는 .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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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탐색적 요인분석

음악 기능 척도(RESPECT) 35문항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Boer 등(2012)이 제시한 

10개 요인으로 지정하여 직접 오블리민 방식(direct oblimin)으로 요인을 회전시킨 결과, 번안

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Boer 등(2012)의 요인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부하되거

나 제외되는 문항 없이 모든 문항이 해당 요인에 포함 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문

항 내용과 함께 <Table 1>에 제시하였다.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하는 경우 모형적합

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Fabrigar, Wegener, MacCallum, & Strahan, 1999), 

본 연구에서는 간명성과 설명력을 모두 포함하는 지수인 RMSEA를 계산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은 RMSEA가 .05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라고 간주하는데, 본 연구에서의 

RMSEA는 .042로 적절하였다( = 396.988, df = 290). <Table 1>의 한글문항은 <Appendix 
2>에 제시되어 있다.

2. 확인적 요인분석

RESPECT의 요인구조의 적합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AMOS 18.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모형을 <Figure 1>에,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최대우도법을 추정하여 분석하였고, 모형의 평가는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

의 간명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권장되는(Hong, 2000) RMSEA, TLI, CFI 적합도 지수를 이용

하였다. Browne과 Cudeck(1992)의 기준에 따르면 RMSEA는 .05이하, TLI와 CFI는 .90이상

일 때 좋은 적합도(close fit)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TLI는 .936, CFI는 .945로 양호

하였고, RMSEA는 .051로 기준에 가까우므로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가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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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Item
Factor

1 2 3 4 5 6 7 8 9 10
22 In many situations I need music in the background. 1.01  .04  .07  .01 -.05 -.01  .00  .00  .03  .03
21 I need music in the background while doing something else.  .79 -.02 -10  .07 -.01  .02 -.06 -.01  .02  .03
23 Whatever I do, I listen to music in the background.  .72  .00 -.19  .03  .04 -.02  .09  .07 -.05 -.05
34 Somehow music steers my approach to life and my values.  .07  .81 -.04  .02  .03  .06 -.06 -.02  .11 -.05
35 Music is ver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my values. -.02  .70 -.10 -.01  .08  .08  .08  .03  .09  .08
33 My personal development was positively influenced by music.  .01  .66 -.04  .07  .10  .00 -.03  .06  .03  .09
26 Listening to music allows me to concentrate.  .05  .02 -.91  .03 -.03  .03  .01  .03  .02 -.02
25 I can keep my focus on a task while listening to the right music. -.01  .05 -.91 -.02 -.01 -.03 -.04  .03  .02  .06
24 Music helps me to focus.  .11  .03 -.84 -.03  .02  .01  .04 -.00  .01 -.00
18 I like dancing to certain music.  .06  .01 -.03  .92  .08 -.02  .00  .00 -.06 -.01
19 Some music makes me want to dance.  .03  .09  .07  .81 -.02 -.01 -.05  .05  .00 -.01
20 I like to go dancing, and the type of music is essential for this.  .01 -.06 -.04  .72  .03  .04  .09 -.08  .10  .07
7 Our shared music taste is something that brings my family together. -.06  .04 -.03  .04  .86 -.04  .04  .07  .00 -.02
8 Music allows me to have a common interest with my family. -.06  .04 -.05  .05  .83 -.03  .02  .06  .05  .03
9 I enjoy listening to music with my family/relatives.  .01 -.01  .01  .07  .83  .05 -.04 -.03  .00  .02
6 I like talking to my family about music.  .15  .10  .11 -.11  .61  .03  .05  .00 -.00  .14
31 Music is a reflection of a country’s culture and history.  .04 -.06 -.00 -.07  .07  .86 -.01 -.07  .01  .07
30 The music of my country represents an image of my country to the 

outside world.
-.03  .03 -.00  .14 -.05  .80  .02  .03 -.07 -.01

32 The music in my country is part of building our identity. -.02  .10 -.01 -.07 -.02  .70  .03  .06  .05 -.02
28 My favourite music is often political. -.02  .01  .03 -.02 -.03 -.03  .90  .08 -.00 -.00
27 I usually listen to music that goes somewhat with my political beliefs.  .02 -.13 -.09  .03  .05  .01  .77 -.03  .07  .06
29 Music plays an important role in my life as a means of political 

engagement.
 .01  .06  .04  .01  .01  .05  .75 -.03 -.02 -.04

12 Music is what alleviates my frustration. -.00  .04 -.07 -.03  .03 -.05  .07  .90 -.01  .03
13 Music is a means of venting my frustration.  .01  .11 -.06  .06 -.03 -.03   .06  .79 -.05  .08
11 Music seems to reduce stress.  .06 -.08 -.03 -.04  .11  .15 -.16  .57  .18  .01
10 Through listening to music I can let off steam.  .13 -.05  .05 -.01  .14  .12 -.11  .57  .16 -.03
15 Feelings conveyed in a song can make my heart melt.  .03  .00 -.07 -.04  .04 -.04  .03  .04  .86 -.05
16 It’s important to me that music transports feelings.  .06  .14  .02 -.04  .05 -.03  .05 -.03  .81  .03
17 Music is emotion flowing in sound.  .02  .13  .01 -.03 -.03 -.03 -.02  .06  .68  .11
14 Some songs are so powerful that they are able to bring tears into my 

eyes.
-.05 -.01 -.03  .18 -.00  .10 -.01  .01  .60  .04

3 I meet with friends and listen to good music. -.03 -.04 -.02  .07  .09 -.03 -.07  .05  .02  .75
4 Going to concerts and listening to records is a way for me and my 

friends to get together and relate to each other.
 .09  .08 -.01 -.08  .15  .04  .05 -.08 -.01  .74

5 We live these moments of true connection when I listen to music or 
go to concerts with my friends.

 .00  .04 -.11  .02  .04  .09  .07 -.03  .02  .72

1 Through music my friends and I can commemorate happy past 
moments together.

 .05  .09  .02  .12 -.12 -.06  .03  .26  .09  .42

2 Listening to music with friends is a way of sharing good old 
memories of our lives.

 .07  .08  .07  .06 -.09   .07  .00  .16  .16  .42

Notes. Factor 1: Background function; Factor 2: Developing values; Factor 3: Enhancing concentration; Factor 4:
Eliciting dancing; Factor 5: Bonding with the family; Factor 6: Reflection of cultural identity; Factor 7:
Expression of political attitudes; Factor 8: Reducing stress; Factor 9: Conveyance of emotions; Factor 10: Bonding 
with friends.

<Table 1> Factor Loadings Based on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or Items From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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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10-fact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for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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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t Indices and Statistics for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Model

Model  df CFI TLI RMSEA

CFA 10-factor model 900.8 512 .945 .936 .051

Note. 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 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3. 문항 신뢰도와 하위요인 간 상관

RESPECT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내적 합치도 계수, 그리고 하위요인 간 상관 계수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내적 합치도 계수 값은 .81에서 .94 사이로 양호하였다. 

<Table 3> Means, Standard Deviations, Internal Consistency and Inter-Factor Correlation

Back- 
ground Value Focus Dance Family Cultural 

identity Politics Stress 
reduction Emotion Friend

Background function -

Developing values .21** -

Enhancing concentration .58** .22** -

Eliciting dancing .29** .18** .10 -

Bonding with the family .16** .30** .16** .21** -

Reflection of cultural identity -.03 .26** -.01 -.03 .14* -

Expression of political attitudes .14* .03 .12* .06 .22** .01 -

Stress reduction .34** .49** .36** .21** .30** .07 -.06 -

Conveyance of emotions .19** .52** .29** .15* .31** .16** -.06 .61** -

Bonding with friends .34** .44** .28** .35** .55** .09 .10 .57** .42** -

M 3.07 3.55 3.00 3.01 2.49 3.36 1.47 3.80 3.88 3.24

SD 1.05 0.88 1.07 1.07 0.97 0.84 0.68 0.71 0.78 0.80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89 .90 .94 .86 .91 .81 .88 .85 .86 .83

*p < .05. **p < .01.

4.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과의 상관

RESPECT의 10개 요인이 정서적 적응을 시사하는 척도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기 

위해 PASW 18.0을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표의 가독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 순서대로가 아닌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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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RESPECT는 전반적으로 정적 정서, 재해석, 부적 기분조절 

기대, 개선 믿음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일부 하위 요인에서는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다. 
부적 정서, 억제와는 전반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정적 정서는 배경 음악(r = .21, p < .01), 집중 향상(r = .13, 
p < .05), 스트레스 해소(r = .26, p < .01), 정서 전달(r = .23, p < .01), 가치 발달(r = .33, p < .01), 

춤 유도(r = .33, p < .01), 친구와의 유대(r = .32, p < .01), 가족과의 유대(r = .27, p < .01)와 유

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고, 문화적 정체성 반영과 정치적 태도 표현과는 관련이 없었다. 이 

결과는 주로 개인적, 사회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 

연관 있으며, 문화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긍정 정서의 경험과 관련성이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r) Among RESPECT Measure and Other Emotion-Related

Measures (N = 296)

Other measures

RESPECT

PANAS ERQ

NMR Repair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Reappraisal Suppression

Personal function .28** -.13* .20** -.08 .20** .13*

Social function .44** -.14* .25** -.17** .29** .23**

Cultural function .18** -.02 .12* .01 .08 .08

Background music .21** -.11 .11 -.10 .14* .07

Enhancing concentration .13* -.09 .12* .01 .13* .03

Stress reduction .26** -.12* .24** -.05 .22** .21**

Conveyance of emotions .23** -.08 .17** -.10 .13* .12*

Development of values .33** -.08 .22** -.03 .18** .14*

Eliciting dancing .33** -.15* .11 -.20** .22** .17**

Bonding with friends .32** -.07 .24** -.12* .23** .20**

Bonding with the family .27** -.05 .08 -.05 .15* .07

Reflection of cultural identity .08 -.06 .17** -.01 .14* .17**

Expression of political attitudes -.04 .10 -.04 .12* -.21** -.12*

M 3.16 2.36 4.80 3.73 3.63 3.48

SD .63 .72 .91  1.24 .52 .62

Notes. 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ERQ: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NMR: 
Negative Mood Regulation Expectancies.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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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석은 정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음악의 기능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집중 향상(r = .12, 

p < .05), 스트레스 해소(r = .24, p < .01), 정서 전달(r = .17, p < .01), 가치 발달(r = .22, p < .01), 
친구와의 유대(r = .24, p < .01), 문화적 정체성 반영(r = .17, p < .01) 기능이 유의한 상관계수 

값을 나타냈다. 재해석 방략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경향성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의 

음악 사용에 따라 뚜렷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일련의 결과는 음악을 많이 사용할수록 재해석 

방략으로 정서를 조절한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Chin & Rickard, 2012).
부적 기분조절 기대와 정서개선믿음은 전반적으로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나 음악의 

기능과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정치적 태도 표현과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적 기분조절 기대는 정치적 태도 표현을 제외한 모든 하위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정서개선믿음에서는 스트레스 해소(r = .21, p < .01), 정서 전달(r = .12, 
p < .05), 가치 발달(r = .14, p < .05), 춤 유도(r = .17, p < .01), 친구와의 유대(r = .20, p < .01), 

문화적 정체성 반영(r = .17, p < .01) 하위 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상관계수의 

크기도 부적 기분조절 기대와의 상관계수보다 상대적으로 다소 작은 경향이 있었다.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은 부적 기분조절 기대(r = -.21, p < .01), 정서개선믿음(r = -.12, p < .05) 모두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정서 상태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지각된 능력의 부족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즉, 스스로 긍정적인 기분을 유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으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했을 때 낮은 정서적 기능, 정신건강 그리고 높은 불안, 우울과 연관될 수 

있다(Extremera & Fernández-Berrocal, 2002; Salovey, Stroud, Woolery, & Epel, 2002). 

음악의 기능은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과는 전반적으로 연관이 없었으나, 스트레스 해소

(r = -.12, p < .05), 춤 유도(r = -.15, p < .05) 기능은 부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좌절감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

을 듣는 것은 적은 부적 감정 경험과 연관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RESPECT는 억제와도 전반적으로 뚜렷한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춤 유도(r = -.20, 
p < .01), 친구와의 유대(r = -.12, p < .05)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정치적 태도 표현(r = .12, 

p < .05)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억제란 Gross와 John(2003)이 재해석과 함께 제

안한 정서조절 방략으로 정서가 일어난 후 정서의 행동적 측면을 수정하는 반응 초점적인 방

략이다. 부적 정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 정서가 지

속되며, 내적 경험과 외적 표현 사이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갖는다. 즉, 재해석에 비

해 바람직한 정서조절 방략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

할수록 억제 방략을 많이 사용하며 춤을 추거나 친구와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음악을 사용

할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경향이 적다는 것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양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정서적 적응과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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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높은 정적 정서 경험과 지각된 

정서조절 능력, 낮은 부적 정서 경험과 연관 있었다. 또한 정서 경험으로 인한 표현을 억제하

기보다는 정서 경험 이전에 인지적 변화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정서조절을 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기능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음악의 문화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정서적 적응 변인과 약한 연관성을 보였다. 특

히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과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는 전반적인 결과와는 정반대였는데, 자신

의 정치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음악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

함으로써 정서를 조절하는 역기능적 방략을 사용했고, 스스로 부정적 기분을 완화하거나 긍

정적 기분을 유도할 수 있는 행동을 잘할 수 없다고 지각했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음악을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

정하는 척도인 RESPECT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요인구조를 확인하

고 타당화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병행하여 기존의 10요인 구조가 적

합하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둘째, 음악 기능 척도와 정서적 적응 변인 간 관계를 살펴봄으로

써 다양한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이 정서적으로 잘 기능하는 것과 어떤 연관

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어로 번안된 

RESPECT는 원 척도와 마찬가지로 배경 음악, 가치 발달, 집중 향상, 춤 유도, 가족과의 유

대, 문화적 정체성 반영, 정치적 태도 표현, 스트레스 해소, 정서 전달, 친구와의 유대 10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Boer 등(2012)이 원 척도 제작 당시에 탐색

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10요인 35문항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인의 정서적 적응은 정적 정서를 최대화하고 부적 정서를 최소화하여 최적의 정서 상태

를 만들기 위한 정서조절 목표를 포함하며, 이러한 목표는 정서를 개선하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 의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음악 기능 척도는 정적 정서 경험, 재해석 방략, 부

적 기분조절 기대, 정서개선믿음과 대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보여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

었다. 부적 정서 경험과 억제 방략과는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음

악을 여러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고 해서 부적 정서를 덜 경험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하
지만 춤 유도와 스트레스 해소 기능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적 정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

었는데, 스트레스 해소 기능은 그 자체의 목적이 부적 상태의 감소이므로 예측 가능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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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할 수 있다. 춤은 대개 음악이 동반되는 안무에 의한 몸의 움직임을 말하는데(Hui, 

Chui, & Woo, 2008), 신체 움직임이 많을수록 적은 불안, 우울 증상을 경험한다는 것이 횡단 

연구, 종단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반복적으로 얻은 결론이다(Krause, Goldenhar, Liang, 

Jay, & Maeda, 1993; Stephens, 1988). 이에 근거했을 때 본 연구에서의 춤 유도 기능과 부적 

정서와의 부적 상관은 선행연구들과 일관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춤 유도 기능과 억제 방

략 간 부적 상관 결과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에너지를 발산하고 표현하는 행

위인 춤은 부적 정서의 표현을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는 억제 방략과 그 성질이 상반된다. 또

한 선행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에서 억제 방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적 정서를 유의하게 많이 

경험하고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고한다는 것을 밝혔다(Gross & John, 2003). 

본 연구의 결과를 음악의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기능 차원으로 요약하면, 음악을 사용하는 

목적이 개인적, 사회적일수록 정서적 적응과 강한 연관성을 보였고, 문화적 측면에 가까울수

록 정서적 적응과의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정서의 

기능이 개인적, 사회(관계)적, 문화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Keltner와 Haidt(1999)의 

정서적 기능의 분석 수준 이론과도 일치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문화적 수준에서 정서는 개인

으로 하여금 한 문화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하고 가치와 규준을 학습시키며, 문화적 이데올로

기와 권력구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정서가 수치심이나 혐오 같은 부적 

정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음악의 문화적 기

능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태도 표현은 정서적 적응 변인들과 독특한 양상을 보였는데, 구체적

으로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할수록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방략으로 정서

를 조절하며 부적 정서를 조절하는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다른 음악의 기능 하위 요인들과 달리 정적 정서의 경험과도 무관했다. 즉, 10

가지 음악의 기능 중 정서적 적응과 가장 관련 없는 하위 요인으로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음악

이 갖는 정치적 기능이 상당 부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위해 투쟁하는, 다시 말해 저항

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음악은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집

단 내부의 협동, 결속, 소속감을 고취시켜 주는 역할을 하여 그 집단을 정의하는(Garofalo, 

2010), 즉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문화적 정

체성을 고취하는 음악은 동시에 그에 대한 저항 음악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기의 저항 

음악은 불만족을 나타내는 신음과 불평이 특정한 형태를 갖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

되는데, 20세기 유럽 노동자들의 합창, 미국의 시민권, 반전(anti-war) 가요에서부터 미국의 진

보적인 저항 전통을 드러내는 로큰롤까지 이어져왔다. 정치적인 음악은 종종 증오의 감정을 

포함하기도 하는데, 백인 우월론자 조직이나 신나치주의 정당에서 구성원의 모집과 기금조성

을 위해 사용한 음악(white power music)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Garofalo, 2010). 이러

한 음악들은 데스 메탈, 컨트리 음악과 같은 여러 장르를 포함하며 확장되었다. 이처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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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음악들이 상당 부분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본 연

구에서도 음악의 정치적 태도 표현 기능과 정서적 부적응 간 연관성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

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대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Boer 등(2012)이 원 척도를 제작할 때에도 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

지만, 음악이 여러 시기에 걸친 개인의 삶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음악 활동에 참여

하는 것이 건강, 심리적 안녕감 등 신체적, 심리적 적응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은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명백히 나타난 사실이다(Laukka, 2007; Miranda 

& Gaudreau, 2011; North, Hargreaves, & O’Neill, 2000; Saarikallio, 2011). 따라서 대학생이 

포함된 초기 청년기 이외의 연령대에서 음악의 기능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성인이나 노인 집단에서 어떤 음악 경험이 두드러지는지,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에 의한 음악 사용이 심리적 적응과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음악의 기능과 정서적 적응 변인 간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해석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음악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스스로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데 영향을 준다든지, 혹은 

음악을 정치적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정서 표현을 억제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음악이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증하기 위해서는 실

험연구처럼 변인 간 인과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개인의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인 RESPECT를 한국어로 타당화하여 음악이 삶의 다양한 측면

에서 갖는 심리적 기능에 대해 국내의 정서와 음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음악 기능 척도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병행하여 탐색적 요인분석만을 실시했던 원 척도를 보완하고 보다 공고하게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음악의 기능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에도 활용 가능하다. Boer 등

(2012)은 원 척도를 개발한 후 독일, 케냐, 멕시코, 뉴질랜드, 필리핀, 터키를 포함하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척도를 실시하여 음악 기능의 문화 차이 양상을 알아본 바 있다. 그 결과 어떤 문

화권에서나 정서 전달이나 스트레스 해소와 같은 개인 내적 동기에 의한 음악 사용이 가장 

두드러져, 음악 기능에서 개인적 측면이 집단적 측면보다 주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화의 

차이는 음악의 문화적 기능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났는데, 음악은 세속적 가치보다는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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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자기 정체성이나 집단적 자존감을 표현하기 위해 음악을 듣는 일상적인 행동

에까지 확장되었다. 심리학의 비교문화 연구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대해 

상호의존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사회적 맥락에의 조화를 중시하며 공적인 위치, 역할, 관계 등

을 우선하는, 북미로 대표되는 서구 문화와 반대되는 특징을 갖는다고 설명한다(Markus & 
Kitayama, 1991). 따라서 여러 문화권 중 집단적인 성격이 강한 동아시아 국가에서 측정한 음

악의 기능을 다른 문화권과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인이 음악을 사용하는 경향성이 정서적으로 적응적인 삶과 연관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음악을 정서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

적일지 지침을 제공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느낄 때나 정서적인 자극이 필

요할 때, 또는 작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적절한 음악을 선택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음악

을 개인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은 정신 건강 관련 이슈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음악은 단지 수동적인 향유 대상이 아니라 주요한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이므로 자신에게 맞는 음악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인 정서 관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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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RESPECT-Music
With a Korean Sample

6)

Lee, Jung Yun*, Kim, Mi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RESPECT-Music, which measures personal, 

social and cultural function of music, and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measured RESPECT data 

and the data measured from other scales for emotion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two separate groups of 

undergraduate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ith sample A (N = 212)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es with sample B (N = 296) were conducted. The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generated 10 factors as influential factors in music use, which was the similar results to the original scale: 

background, values, focus, dancing, family bonding, cultural identity, political attitudes, venting,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bonding.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is 35-item measurement was found to obtain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and reliability. In addition, the correlations were found with other scales measuring 

emotional adjustment. Specifically, RESPEC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cales for positive affect, 

reappraisal, negative mood regulation and repair. Among the generated factors as music function, dancing was 

highly correlated with emotional adjustment, while political attitud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motional 

adjustm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music use in our everyday lives is intercorrelated with the intrapersonal 

and interpersonal motives and emotional adjustment, while the function of music that influences cultural identity 

was not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emotional adjustment.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also suggested.

Keywords : functions of music, RESPECT-Music, validation, emotional adjustment

 *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stella11@naver.com)
**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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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Item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n RESPECT and Item-Total Correlation

Item M SD Item-total correlation (r)

1 3.64 1.03 .60

2 3.87  .98 .62

3 3.10 1.13 .71

4 2.63 1.21 .70

5 2.68 1.18 .72

6 2.67 1.22 .68

7 2.26 1.11 .81

8 2.40 1.15 .82

9 2.41 1.17 .78

10 4.39  .76 .72

11 4.40  .68 .73

12 3.93  .87 .82

13 3.64 1.00 .72

14 3.53 1.26 .62

15 3.97  .86 .81

16 3.94 1.01 .81

17 3.99  .84 .73

18 2.86 1.24 .82

19 3.31 1.20 .75

20 2.30 1.23 .72

21 3.27 1.16 .82

22 2.99 1.24 .91

23 2.60 1.18 .79

24 2.83 1.10 .89

25 3.01 1.10 .90

26 2.87 1.09 .92

27 1.50  .76 .70

28 1.31  .65 .78

29 1.34  .70 .66

30 3.32  .97 .70

31 3.51  .94 .73

32 3.46  .95 .65

33 3.47 1.06 .77

34 3.61 1.00 .81

35 3.43 1.0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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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Table 1>에 제시된 음악 기능 척도(RESPECT) 문항의 한국어 버전

번호 문    항

22 많은 경우 나는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2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배경음악을 필요로 한다.

23 나는 무엇을 하든지 배경음악을 들으면서 한다.

34 음악은 나의 인생과 가치관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준다

35 음악은 나의 가치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33 나의 개인적 성장은 음악에 의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26 음악감상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25 나는 나에게 맞는 음악을 들을 때 과업에 집중을 유지할 수 있다.

24 음악은 내가 집중하는 것을 돕는다.

18 나는 특정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19 어떤 음악을 들으면 춤추고 싶어진다.

20 나는 춤추러 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 때 음악의 종류는 매우 중요하다.

7 우리 가족의 공통된 음악취향은 우리 가족을 결속시킨다.

8 음악으로 인해 나는 가족과 공통된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

9 나는 가족/친척과 음악 듣는 것을 즐긴다.

6 나는 가족에게 음악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31 음악은 국가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한다.

30 우리나라의 음악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32 우리나라의 음악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 부분이다.

28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은 보통 정치적이다.

27 나는 나의 정치적 신념과 어울리는 음악을 주로 듣는다.

29 음악은 정치적 참여의 수단으로서 내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음악은 나의 좌절감을 완화시켜 준다.

13 음악은 나의 좌절감을 해소시키는 수단이다.

11 음악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음악감상을 통해 기분을 풀 수 있다.

15 노래에서 전해지는 느낌은 내 마음을 녹일 수 있다.

16 음악이 감정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다. 

17 음악은 소리에 실린 감정이다.

14 어떤 노래는 매우 강력해서 들으면 눈물이 난다.

3 나는 친구들을 만나서 좋은 음악을 듣는다.

4 음악회에 가고 음반을 듣는 것은 나와 내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다.

5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듣거나 음악회에 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통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1 음악을 들으면 친구들과 내가 함께했던 과거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다.

2 친구와 음악을 듣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